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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attitudes of the case law and precedent in the 

reimbursement stage of the executive court, which is the last stag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goal is to present a method with the least distortion.

(2) RESEARCH METHOD

As a method of research, we chose a philosophical approach to review monographs, 

paper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ere also 

made for the necessary parts. Furthermore, we conducted a study on the profit 

adjustment method when the ranking and ranking of dividends conflict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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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Through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n the last stage of the auction procedur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examined the theory of profit adjustment 

among stake holders in case of a conflict in the ranking of dividends. In discussing 

how to adjust profits, I found inconsistencies in each theory.

2. RESULTS

As a result,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when the ranking of the payout 

of a prize conflicts with the rank of the payout, it gets the theory of mortgage that 

has the least distortion among the theories about how to adjust the dividend profit. 

These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fundamental content of the mortgage lie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dividend policy.

3. KEY WORDS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dividend of auction, conflict of dividend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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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동산경매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인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들이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는 점에서 그 절차가 민주적이며, 채권자들의 적극적 절차개입이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압류나 

매각절차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배당기일에 배당은 기본 순위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간의 우선순위의 충돌․저촉이 있는 때에는 특수배당방

법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한다. 즉, 안분배당, 안분흡수배당, 안분․순환흡수배당의 방법에 의해 배당을 하는 것이 배당실

무의 일반적 방법이다.

이 논문은 경매대가를 배당함에 있어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과 배당순위가 충돌할 경우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조정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배당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핵심어: 부동산경매절차, 경매의 배당, 배당이익의 충돌, 배당이익의 조정방법, 배당의 형평성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

당순위와 방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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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주의와 우선

주의에 입각하여 배당할 것을 간접적으로만 규

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채권자들의 배당순위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각 법률에 의하여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들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동순위의 채권자들위 

순위가 충돌하는 경우 그 배당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

매절차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법

원의 변제단계, 즉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가 

경합하고 그 순위가 충돌하는 경우 이익조정 

방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가장 왜곡이 적은 방법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

원이 경매대가를 변제하는 단계인 배당절차를 

중심으로 배당순위를 개관하여 보고, 나아가 담

보물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들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조정의 방법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선행연구

는 법조실무계에서 집행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고, 특히 신동윤 판사가 “부

동산경매에 있어서 배당에 관한 문제점”1)

(1992)이라는 논문에서 현행 배당실무의 문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신태길 판사는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에 관하여”2)(2003)라는 논문에서 

법원실무가 채택하고 있는 안분흡수설과 그 수

정설, 안분설, 합산안분설, 그리고 저당권설 등

에 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하여 각 학설의 왜곡된 

점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박봉상 박사는 “부동산경매에 있어

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3)(2012)

라는 논문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동

옥 박사가 “근저당권실행에서 경매와 배당에 관

한 연구”4)에서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임의경

매절차와 배당실무를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배당의 절차와 

기본원리, 배당의 실시절차, 배당순위의 충돌과 

이익조정방법 등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

여 저당권설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압류․

현금화․배당절차

부동산경매절차는 목적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수인의 입찰과 매각에 의하여 현금화하

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하

는 절차이다. 경매절차를 크게 압류인 경매개

시결정으로 시작하여 환가단계인 매각절차를 

거쳐, 종국에는 정산지급단계인 배당절차에서 

끝이 난다.

압류와 매각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인 강제집

행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획일적이고 강제적

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당절차는 매

각대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

들이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이러한 합의

를 존중하는 점에서 그 절차가 민주적이며5), 채

 1) 신동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 사법논집, 법원행정처, 1992, 제23집, p.281.

 2) 신태길,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에 관하여”, 법조, 한국법조협회, 2003, 4~5, 제62권 제4호․제5호 . p.201.

 3) 한봉상,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p.261.

 4) 김동옥, “근저당권실행에서 경매와 배당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70.

 5) 곽용진, 민사집행법, 부연사, 2007, 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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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들의 적극적 절차개입이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압류나 매각절차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6)

배당절차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배당요

구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준비절차로 매각기

일지정 및 공고와 통지에 이어서 매각이 실시

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허부결정과 매각

대급 납부로 소유권이전촉탁과 인도명령이 가

능하고, 배당절차의 개시에 이른다.

배당기일에 배당은 기본 순위배당을 원칙으

로 하고, 채권자간의 우선순위의 충돌․저촉이 

있는 때에는 특수배당방법에 의해서 배당을 실

시한다. 즉, 안분배당, 안분흡수배당, 안분․순

환흡수배당의 방법에 의해 배당을 하는 것이 배

당실무의 일반적 방법이다.7) 배당결과에 대하

여는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이 소를 제기

하여 불복할 수 있다.

Ⅲ. 배당의 기본원리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집행법원

은 반드시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집법 제

145조 제1항).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전부

를 변제할 수 있으면 각 채권자에게 대금을 교부

함으로써 배당절차는 간단히 끝이 난다.8) 그러

나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의한 우선순

위9)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1990년 개정

법률 전까지의 배당절차는 강제집행에만 적용되

었으나, 그 뒤부터는 담보권실행의 임의경매에

서도 마찬가지로 배당절차에 의한다(민집법 제

268조, 142조 내지 162조).

현행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

6627호)은 배당요구종기제도를 신설하였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을 경

우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제도를 첫 매각기일 이전

으로 정하고 공고하게 하였다(민사집행법 제84

조 제1․2항). 이러한 제도의 신설은 매수인으

로 하여금 배당재단의 범위를 확인하여 경매투

자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10)

배당의 기본원리로는 물권과 채권의 본질

적 차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물

권으로서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에 대하여는 우

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

며, 배당의 원칙은 선순위 물권자가 전부 만족

을 받을 때까지 배당을 실시한다. 이러한 배당

방식을 후순위 채권자의 몫까지 흡수하여 채권

을 변제한다는 의미에서 ‘흡수배당’이라고 한

다.11)

그리고 채권자들의 배당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배당’을 함이 법원의 배당실

무이다. 즉,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 상호간

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배당을 실시한

다. 여기서 평등하게란 의미는 ‘똑같이’가 아니

라 ‘공평하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는 것이다.12) 가령 甲의 채권은 100만원, 乙

의 채권은 200만원인데 매각대금은 90만원이

라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배당으로 

甲에게는 30만원, 乙에게는 60만원을 각 배당

하는 방식이다.

 6) 강대성, 강제집행법, 삼영사, 2003, p.413.

 7) 김동옥, “근저당권의 실행에서 경매와 배당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p.27.

 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6판], 박영사, 2013. p.313.

 9) 배당실무상 기본적으로 권리순위에 의함 순위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채권자 사이에는 평등배당주의에 의한 안분배당을 하고 있다.

10) 이시윤, 전게서, pp.295~296.

11) 신현기, “부동산경매에서 배당”,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8. 7, 통권 제493호 p.6.

12) 신현기, 전게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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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배당의 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통지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법 제146조). 배

당기일이 정하여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

자에게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

집규칙 제81조). 이는 계산서제출의 최고이다.13)

1주일이라는 기간은 훈시규정이고,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라도 배당표를 작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배당표작

성에 참고할 것이다. 만일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배당요구서 그 밖에 기

록에 첨부된 증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한

다.14)

2. 배당표의 작성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

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집법 제149

조 제1항). 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사항이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즉시 조사할 수 있

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원안을 추가 정정할 것

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정정을 하고 배당표를 확

정하여야 한다(민집법 제149조 제2항). 배당

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비율을 적어야한다(민집법 제

150조 제1항).

공동저당권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에는 배당금을 어

느 채권에 먼저 충당할 것인가는 민사집행법에 

규정은 없지만, 민법의 법정충당의 규정(제472

조 내지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의 규정을 적

용하여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15) 이 경우 합의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변

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

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6)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동시배당을 하는 

경우(제368조 제1항)의 배당표 작성방법은, 공

동저당권자의 채권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안분배당 하는 경우 각 채권자의 배당금액과 비

용에 관한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배당표에 

모두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 계산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는 ‘배당명세표’(또는 배당계산표)

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당표에 첨부 하고 배당표

에는 각 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액만 기재한

다.17)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작성의 절차 등에 위법

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배당표에 기재된 각 채권

자의 채권과 배당순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채권

자 및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만일 이의사유가 있는데도 배당기

일에 불출석하면 배당표원안대로 배당하는데 동

의한 것으로 본다(민집법 제155조).

13) 이시윤, 전게서, p.354.

14) 법원행정처, 민사집행규칙해설, 2005. 7. 27. pp.209~248.

15) 이시윤, 전게서, p.354.

1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同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57460 판결.

17) 권순일 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이하 ‘권순일 외’로 인용함), 법원행정처, 2014, p.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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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상의 이의

배당표작성의 절차 또는 방법에 위법이 있

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에 기재할 수 없는 채권을 

배당표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든지, 민집법 제

147조[배당할 금액 등]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

에 가산하여야할 금액을 빠뜨렸다든지, 배당표

에 기재한 금액의 계산이 틀렸다든지 등을 주장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8)

이러한 사유들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법

을 그르치지 말라고 자진촉구하는 의미를 지니

는데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하

여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주장된 위법

을 자진하여 시정하면 될 것이고, 이의가 부당하

다고 판단되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배당을 실

시한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담

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

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

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

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

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

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

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

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

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19)고 

판시하여 배당표 작성에 관한 절차적 이의사항

이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2) 실체상의 이의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의 순위나 액수 또는 

배당액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

한다. 채권자가 실체상의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이의를 

할 수 없다. 실체상의 이의의 경우에는 집행법원

은 그 이의의 위법여부 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고, 배당이 유보될 뿐이다

(민집법 제152조 제3항). 실체상의 이의사항에 

대한 불복은 배당이의 소(민집법 제154조 제1

항) 또는 청구이의의 소(민집법 제44조)에 의하

여 별도로 일반법원이 판결절차로 완결하게 되

어 있다.20)

우리나라의 배당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므로 배당이의의 소제기가 

많은 편이다.21) 배당이의의 소의 인용판결의 효

력은 원고가 채권자일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

라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상대적 효력: 

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배당표상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의 

배당에 어떠한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배당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22) 

만일 원고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배당이

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는 

변경된다(대세적 효력: 민집법 제161조).

판례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실시가 실

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

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나 형식상 배당

절차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았던 자를 

18) 이시윤, 전게서, p.355.

1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20) 이시윤, 전게서, p.355-356.

21) 이시윤, 상게서, p.367.

2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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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다.23) 또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전면긍정설).24)

Ⅴ. 배당순위의 충돌과 배당이익

의 조정

1. 배당의 순위

현재 실체법상 인정되는 각 채권자의 권리

순위 사이에 상대적 우열관계에 따라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배당순위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집행비용이 최우선순위이다. 여기서 집행

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

행비용만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이다.25)

1순위 채권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

증금 등이 최우선특권으로서의 배당실무상 1순

위채권에 해당한다.

2순위 채권에는 조세채권 중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른바 ‘당해세’)으로서 국세인 증

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등이다. 

이러한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 보

다 늦더라도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

보를 위하여 그에 우선한다.

3순위 채권으로는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

세채권과 각종 공과금(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등이다.

4순위 채권으로는 위 조세채권에 뒤지는 담

보물권이다.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

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

5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담보물권 상호

간에는 등기순위에 따른 배당을 함이 원칙이

다.26)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등 임대차보증금채

권도 확정일자의 우열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

진다. 

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후순위저당권일 경우

에도 배당요구를 했으면 위 순위에 포함되지만,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고 동

순위배당27)을 실시함이 실무이다. 즉, 압류채권

과 후순위저당권 사이에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방법을 취하고 있다.28) 가압류권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담보권자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채권 보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이면 이와 채권

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의 관계가 된다.

5순위 채권으로는 일반채권이 된다. 

판례는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서 

신고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다.29) 

이와 유사한 판례로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

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

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

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

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

23) 대법원 2001.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

32681 판결 등.

24)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2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26) 남동현, 최신 민사집행법[제3판], 삼조사, 2013, p.404.

27) 등기순위에 의하면 압류등기가 앞서지만, 권리로서는 채권인 압류채권이 물권인 저당권에 앞설 수 없어 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와는 동순

위의 평등배당의 관계가 된다.

28) 이시윤, 전게서, p.363.

29) 대법원 2010. 6. 24, 2010다14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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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

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30)라고 판시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배당순위의 충돌과 배당이익의 

조정방법

실체법상 규정된 우선특권 상호간의 배당순

위가 담보물권자와 우선특권자 사이에 우열관계

가 모순관계를 나타낼 때, 채권자들의 배당순위

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다.31) 이러한 모순관계를 배당실무에서 배당순

위의 충돌 내지 배당의 순환관계, 배당순위의 저

촉관계라고 표현하며 상호 모순․저촉되는 배당

의 순위간의 조정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배당순위가 채권자들 사이에 

충돌 내지 저촉되는 경우에 대체로 안분배당, 안

분흡수배당, 순환흡수배당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호 배당순위와 배당액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다.32)

이러한 배당순위의 충돌에 대하여 종전 법

원실무는 배당받게 될 채권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학적 계산의 방법에 따라 일률적

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타협을 모색하여 왔다. 이

러한 해결방법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같은 실체법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

로, 법원실무계로부터도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33)

이하에서는 그러한 이익 조정방법에 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배당실무를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1) 안분흡수설

이 견해는 배당채권들간에 배당순위의 고정 

없이 그 우열관계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구조로

서, 제1차적으로 배당재단을 두고 충돌하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

고, 제2차적으로 그 우열관계에 따라 후순위권

리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배당받는 방법

이다. 종전의 통설34)과 판례35)의 입장이다.

30) 대법원 2010. 3. 18,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

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

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31) 예컨대, 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특권이 있고,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이 있을 때, 그 후순위이 우선특권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우선특권을 A, 저당권을 B, 저당권 보다 후순위의 우선특권을 C라고 했

을 때, A>B, B>C, C>A의 순환꽌계가 발생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러한 관계를 ‘순환관계’라고 한다. 배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와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배당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32) 이우재,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에 관한 실무연구”,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6, 재판자료 제109집, p.313.

33) 신태길,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에 관하여”, 법조, 법조협회, 2003. 4, 제62권 제4호, p.201(이하 배당순위 충돌로 약칭함); 

제철웅, “순환관계배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순위”,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6. 12, 제22호, p.68.

34) 신동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 사법논집, 법원행정처, 1992, 제23집, p.317 ; 오용호, “부동산경매와 임차권”, 

강제경매․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 법원행정처, 1989, 재퍈자료 제36집, p.352 ; 이윤승,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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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안분단계로써 배당재단을 각 채권

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안분비율에 따라 안분

액36)을 배당한다. 안분단계에서는 충돌의 유형

이 순환관계(A>B, B>C, C>A)인지, 평행관계

(A=B, B>C, C=A) 인지, 모순관계(A=B, 

B>C, C>A)인지 구별하지 않는다.37) 자신의 채

권액에서 안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안분부족

액으로서, 배당재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분액은 증가하고, 안분부족액은 줄어들게 되지

만, 안분액과 안분부족액이 0이 되는 일은 없

다.38) 안분액과 안분부족액은 2단계(흡수단계)

에서 흡수의 한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단계는 흡수단계로써 각 채권자들의 우열관계에 

따라 우선하는 채권자는 자기에게 열후한 채권

자의 안분액을 흡수한다. 이때 흡수할 금액은 자

기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안분부

족액을 한도로 하고, 또한 흡수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되어야 하고, 다시 위

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이 때의 

흡수는 2인의 채권자 사이에 상대적 우열관계에 

따른다. 우선적 지위에 있는 선순위 채권자는 자

기의 안분부족액을 열후한 지위에 있는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한다.39)

실제배당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배당

재산 5,000만원에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과금의 

압류 3,000만원의 채권자 A, 피담보채권 

5,000만원의 저당권자 B, 법정기일이 B의 설정

일자 보다 늦은 조세채권자 C의 채권이 2,000

만원이 있다. 이 사례에서 A는 B보다 우선순위

에 있고, B는 C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며, C는 A

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이 경우 안분흡수설에 따

르면, 1단계로 A는 1,500만원(자신의 청구금

액 3,000만원x배당재단 5,000만원/배당에 참

가한 총채권자의 청구금액 1억원), B는 2,500

만원(자신의 청구금액 5,000만원x배당재단 

5,000만원/배당참가한 총채권금액 1억원), C

는 1,000만원(자신의 청구금액 2,000만원x배

당재단 5,000만원/ 배당참가한 총채권금액 1억

원)을 배당받고, 2단계로 A는 B의 1,500만원

을 흡수하고(A는 +1,500만원, B는 –1,500

만원), B는 C의 1,000만원을 흡수한다.(C는 

+1,000만원을, A는 –1,000만원). 따라서 A

의 배당액은 2,000만원, B의 배당액은 2,000

만원, C는 1,000만원을 배당받는다.

안분흡수설은 어느 채권자에게 후순위자가 

개입하고, 자신의 채권액이 증가할수록 배당액

이 줄어드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선순위채권책

의 증감에 따라 후순위자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

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순위자의 채권액의 증감

에 따라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의 

우열관계에 따른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40) 

그런데 이러한 방법의 배당은 자기가 배당요구

한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1차로 배당을 많이 

받지만, 그 배당액을 2차로 선순위채권자에게 

흡수당하고, 다시 후순위자가 배당액을 흡수할 

경우에는 1차로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법논집, 법원행정처, 1988, 제19집, p.79 등.

35)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6149;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68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36) 안분액은 배당재단에 각자의 채권액의 총채권액에 대한 비율(=안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신태길, 전게논문, p.213).

37) 배당의 충돌의 유형별 구조 - ⅰ) 순환관계 : A>B, B>C, C>A, ⅱ) 평행관계 : A=B, B>C, C>A, ⅲ) 모순관계 : A=B, B>C, C>A로 

기호로 표시하기로 한다. 순환관계는 각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만이 있을 뿐 평등한 관계는 없다. 반면에, 평행관계는 A=B, C=A

인 점에서, 모순관계는 A=B인 점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씩의 평등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충돌유형에서 B는 항상 C에 

우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B>C)(신태길, 전게논문, p.212).

38) 신태길, 전게논문, p.213 ; 제철웅, 전게논문, p.77.

39) 순환관계(A>B, B>C, C>A)에서는 A ,B, C가 B, C, A로부터 흡수하고, 평행관계(A=B, B>C, C>A)에서는 B가 C로부터 흡수하며, 

모순관계(A=B, B>C, C>A)에서는 B, C가 C, A로부터 각 흡수한다. 흡수액은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 중 자기의 안분부족액을 한도

로 하므로, 결국 흡수액은 후순위자의 안분액과 자기의 안분부족액 중 적은 금액이다.

40) 신태길, “순환관계의 배당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행정처, 2003, 재판자료 제10집, p.384 ; 제철웅, “순환

배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순위”,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06, 제22호,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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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큼 흡수하므로, 결국 배당요구채권이 많

으면 배당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41)

이 견해는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

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위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당권자의 

배당액은 당초 기대했던 부동산의 교환가치 

8,000만원에 못미치는 배당을 받게 된다.

2) 안분설

안분설은 안분흡수설이 취하고 있는 안분단

계와 흡수단계 중 흡수단계를 배제하고 안분단

계만으로 배당액을 정하는 견해이다. 즉, 배당재

단을 각 채권자의 안분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다.42)

이 견해는 안분흡수설이 ‘안분+흡수’에서 

흡수단계를 배제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

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각 채권자의 채권

액에 비례한 배당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법감정

에 크게 반하지 않으며, 배당기술상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충돌의 모든 유

형에서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만으로 배당액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는 조금씩이라도 배

당을 받게 되어 ‘배당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으

며, 반면에 어느 채권자도 전액을 배당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배당액은 오직 채권액의 많고 적

음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43)

이 견해에 배당사례를 적용해 보면, 배당재

단 5,000만원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과금의 압

류 3,000만원의 채권자 A, 피담보채권 5,000

만원의 저당권자 B, 법정기일이 B의 설정일자보

다 늦은 조세채권자 C의 채권이 2,000만원 있

는 사안에서, A는 B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B는 

C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며, C는 A보다 우선순위

에 있다. 안분설에 따르면 A는 1,500만원, B는 

2,500만원, C는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된

다.44)

그런데 이 견해는 우열관계에 있는 동종의 

채권자가 더 있는 경우까지 안분설을 취하게 되

면, 상대적 우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각 채권의 

안분액에 따라 배당을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평

등배당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순위 채권액의 증가로 인해 선순위의 배당액

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순위

를 신뢰한 선순위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

히게 된다.45)

또한 이 견해는 배당재단이 총채권액에 도

달하지 못하는 한 성공한 저당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다 배당받을 수는 없다. 

위에서 설명한 후순위자의 개입으로 자신의 채

권액이 감소되게 되어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인 

우선변제권을 침해당하게 된다.46)

3) 합산안분설

합산안분설은 안분설과 마찬가지로 안분단

계만으로 배당액을 정하지만, 이때에 안분의 기

초로 하는 금액을 자기의 채권액에 자기보다 열

위인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안분

한다는 견해이다.47) 다만, 안분결과 본래의 자

기의 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부분은 다시 나

머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한다.

41)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집필,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p.901(이하 주석민사집행법(Ⅲ)으로 약칭함).

42) 신태길, 전게논문(배당순위 충돌), p.231.

43) 신태길, 전게논문(민사집행법 실무연구), p.378.

44) 공동저당권에서 동시배당(제368조 제1항)의 경우 부담의 안분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가액비례주의가 취하고 있는 목적물가액에 

비례한 안분으로써 안분설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45) 이러한 결과는 공동저당권에서 이시배당(제368조 제2항)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46) 제철웅, 전게논문, p.79.

47) 신태길, 전게논문(배당의 충돌),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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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흡수설이 ‘안분+흡수’라는 배당구조를 

갖는다면, 합산안분설은 ‘흡수+안분’이라는 배

당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이 견해는 자신의 채권액이 많다는 것과 선

순위이 채권이 비중이 적고 후순위의 채권이 크

다는 것은 배당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적용하여

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배당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배당의 형평성’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48)

이 학설을 실제배당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

다. 배당재산 5,000만원에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과금의 압류 3,000만원의 채권자 A, 피담보

채권 5,000만원의 저당권자 B, 법정기일이 B의 

설정일자 보다 늦은 조세채권자 C의 채권이 

2,000만원이 있다. 이 사례에서 A는 B보다 우

선순위에 있고, B는 C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며, 

C는 A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합산안분설에 따르

면, 안분이 기초금액은 A가 자신의 채권액 

3,000만원과 후순위자 B의 채권액을 합한 

8,000만원이 되고, B는 자신의 채권액 5,000

만원과 후순위자 C의 채권액 2,000만원을 합한 

7,000만원이며, c는 자신의 채권액 2,000만원

과 후순위자 A의 채권액을 합한 5,000만원이 

된다. 배당재단 2억원을 바탕으로 A가 2,000만

원(자신의 기초금액 8,000만원x배당재단 

5,000만원/배당에 참가한 총채권액 2억원), 같

은 방식의 계산에 의하면 B가 1,750만원, C가 

1,25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된다.

합산안분설은 자신의 채권액과 더불어 후순

위채권액이 많다는 것이 배당에 유리하게 작용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후순위채권액이 많다고 

하여 선순위의 배당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당위

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합산안분설에 의하면 

합산안분액은 선순위의 안분액과 후순위의 안분

액의 평균값이 될 것인데, 그 금액이 과연 배당받

아야할 채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

다.49)

4) 저당권설

저당권설은 1단계로 우선특권자와 저당권

자와의 관계에서 저당권의 배당액을 정하고, 2

단계로 우선특권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우선

특권자들 사이에 배당을 정한다는 견해이다.50)

이 견해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은 우선변

제권51)이고, 우선변제권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제한받는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저당권자의 우

선변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실체법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는 우선특권

이나 설정시기에서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이나 

선행하는 가압류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저

당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쳐서 그의 우선변제권

에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52)

배당순위가 충돌한다는 것은 저당권자인 B

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우선특권이나, 선행

가압류권자인 A가 다른 채권자인 C와의 관계에

서는 C에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

로, 이 경우에도 B의 우선변제권은 C와는 무관

하게 A와의 관계에서만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

을 뿐이다. 만일 저당권자 B에게 우선하지 못하

는 C의 개입으로 B의 우선변제권에 또 다른 제

한이 가하여진다면 그것은 B의 우선변제권에 불

측의 손해를 주는 것이 된다.

생각건대,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모습이 어

48) 이기택, “자치적 집행의 원칙으로부터 본 집행실무”, 법조, 법조협회, 1995. 3, 제44권 제3호, p.67.

49) 신태길, 전게논문((민사집행법 실무연구), p.381.

50)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모든 유형에서, ⅰ) 1단계로 먼저 A와이 관계에서 B의 배당액을 정하고, ⅱ) 2단계로 그 나머지 금액을 A, C의 

권리관계에 따라 A와 C에게 배당한다. ⅲ) 이때 각 단계에서는 각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우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순차배당의 방법으

로, 평등한 관계나 동순위에 있는 때에는 안분배당의 방법으로 배당액을 정하여야 한다[신태길, 전게논문(배당순위 충돌), p.203].

51) 신태길, 상게논문(배당순위 충돌), p.207.

5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

49534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바8․89, 98헌바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바44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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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나타나든지 관계없이 B의 우선변제권은 보

장되어야 하고53), 그에 대한 제한은 A와의 관계

에서 받는 제한 외에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C의 개입으로 B의 우선변제권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당권설이 저당

권의 본질은 물론 배당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견

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 견해에 따른 실제 배당사례의 경우

를 설명하기로 한다. 배당재산 5,000만원에 국

제징수법에 의한 공과금의 압류 3,000만원의 

채권자 A, 피담보채권 5,000만원의 저당권자 

B, 법정기일이 B의 설정일자 보다 늦은 조세채

권자 C의 채권이 2,000만원이 있다. 이 사례에

서 A는 B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B는 C보다 우

선순위에 있으며, C는 A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저당권설에 따르면, 배당재단이 5,000만원으

로서 A․B․C 모두를 만족하기에 부족하므로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여, 1단계로서 A와 B 사

이에 순차배당을 하게 된다. A에게는 3,000만

원, B에게는 2,000만원이 배당된다. 즉, B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A의 배

당금액을 고려하고 다음순위로 배당받는 다는 

것을 각오하였을 것이다.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적

어도 8,000만원의 배당재단을 예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담보가치의 평가에 실패하여 5,000

만원의 배당재단에 불과하여 A의 채권액 

3,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의 배당액만 변

제받게 된다.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는, C와 A

의 관계에서 C는 조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과금의 압류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A

가 1단계에서 배당바았던 금액으로부터 흡수하

여 배당을 받게 된다. 즉, A가 저당권에 우선하

여 변제받았던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C가 

우선배당을 받게 되고, A는 나머지 1,000만원

을 배당받게 된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저당권설에 

입각한 배당방법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대법

원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

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

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

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

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

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

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

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

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야 한다”54)고 판시하여 원심의 판결내용55)

53) 저당권에 대하여 순환관계에 있어서 저당권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1단계로 저당권자와 우선특권자의 관

계에서 저당권의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2단계로 우선특권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배당액을 정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공익적 이유로 보장된 우선특권을 소흘하게 다루게 된다는 비판을 하는 견해가 있다(제철웅, 전게논문, 81-82면). 이 바판적 견해는,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특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법상의 저당권은 당사자 사

이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순위를 확보한 사적자치의 결과이고, 각종 특별법상의 우선특권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공익적 규정이다. 따라서 민법상 저당권에 있어서는 공시에 의한 순위를 신뢰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선

특권들 사이에서까지 순환관계를 확대하여 배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순환관계에 있는 배당의 경우에는 저당권설과 달리 각 

배당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다(제철웅, 전게논문, p.84). 이 견해는 결론적으로는 안분설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54)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55) 사안의 내용은 체납처분관청인 피고(마포세무서)가 배분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주식회사 신한)의 근저당권 채권과 다수의 조세채권

자들의 조세채권에 관한 권리의 우열관계가 순환배당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안분흡수설을 따라 배분하였다. 그러나 원고인 근저당권자

는 안분흡수설에 따른 배당의 결과 조세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액의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은 근저당

권에게 배당할 금액을 침하는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

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채권 중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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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저당권설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Ⅵ. 결 론

이상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가의 배당

에 관한 절차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배당이익의 

충돌에 따른 이익조정에 관한 각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학설은 저당권의 우

선변제권과 같은 권리의 성질을 반영하지 아니

하는 민법의 대원칙을 벗어난 견해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법원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분흡수

설은 ‘안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실체관계의 왜

곡현상을 ‘흡수’로써 바로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흡수 역시 또 다른 권리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는 모순이 있는 견해이다.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인 우선변제권에 충실

하고,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실체법이 정한 각종

의 우선특권, 선행하는 압류, 가압류권자에 의하

여서만 제한을 받을 뿐 열후하는 채권자로부터

는 제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배당순위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순위가 충돌하

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 B의 우선변제권의 

제한은 A와의 관계에서 받는 제한 이외의 제한

을 받아서는 안되고, C의 개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저당권설이 배당순위

가 충돌하는 경우 가장 왜곡이 적은 견해라고 생

각한다.

하여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하면서, 각 조세채권 중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구별하여, 각 과

세관청별로 각 그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세액을 초과하여 배분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항소심(원심)

도 1심을 인용하자(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피고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안분흡수설을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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